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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0년을 거치며 인류의 역사와 문화 창

달을 이끌었던 불교가‘지금-여기’에서 21

세기의 대안사상으로 또다시 주목받고 있

다.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두루 통용되는 보

편적인 진리와 그 실천성까지 담보하고 있

는 불교는 현대의 평화, 인권, 환경 관련 사

안등우리시대의당면한문제해결에도적

극적으로 나서고 있다. 이를통해 불교는 미

래사회 인류가 바른 삶을 서원하고 실천하

게하는힘이될것이다.

종교 패러다임 변화와 불교
미래사회에 대한 불교적 비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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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 삶 서원과 실천이 세상 이끄는 힘

◇한국JTS 유정길아프가니스탄카불지원팀장이구호물품을전달하고있다.

◇발우공양을통해“한방울의물에도천지의은혜가깃들여있고한톨의밥에
도만인의노고가깃들어있음”을배운다.

‘미친 운전사의 질주

를 막아야 한다’는 무슬

림의 테러 논리가 다시

‘미친 운전사인 독재자를 끌어내려야

한다’는 미국의 공격 논리로 돌변하고

있는 시대.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이

슬람의 회교근본주의가 충돌하면서

‘전쟁과 평화’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됐

다. 우리나라에서도 이라크 파병과 관

련한 수많은 논쟁이 거듭됐고 파병이

결정된 현재까지도‘명분없는 파병’을

철회하라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

다. 불교계 역시 실천불교전국승가회,

불교환경연대 등 18개 단체가 반전평

화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, 파병철회를

촉구하며 부처님 가르침 속의 상생과

평화를논하고있다. 

<범망경> 제11계‘통국사명계(通國

使命戒)’에서는“군사를 일으켜 서로

다투고 한량없는 중생을 살해하지 마

라. 더구나 보살은 군대 안에 들어가

왕래조차 하지 마라”고 가르친다. 또한

<법구경>에서는“원한은 원한에 의해

결코 풀어지지 않는다. 원한은 버릴 때

에만 풀리나니,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

한 진리”라는 구절로써 불교의 고전적

평화사상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

다.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란 단순

히‘전쟁이 없는 상태’가 아닌, 이익과

관계된 분노와 탐욕까지 덜어낸‘평정

한 마음’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이다. 

원효의‘화쟁론’에서도 불교적 평화

의 한 방편을 읽을 수 있다. 원효는 삼

국이 대립하며 싸우던 시절, 모든 대립

과 갈등을 한마음(一心)으로 모아 모든

중생을 구원하고자 했다. 그는 종파를

떠나 자리(自利)와 이타(利他), 반야와

유식, 돈(頓)과

점(漸) 등 서로

대립적인 교의

뿐만 아니라 염(染)과 정(淨), 진(眞)과

속(俗)등 이항 대립적인 개념을 하나로

아울렀다. 또한 간디는 힘의 논리와 폭

력으로 세계 곳곳을 휘두르던 대영제

국에 맞서 불교 특유의 아힘사(비폭력)

정신으로 맞섰다. 나라를 빼앗기고 100

만 인구의 목숨마저 내놓아야 했던 티

베트 망명 지도자 달라이라마도“내가

갚을 차례일 때 참아야 윤회가 끊어진

다”며 오히려“중국인을 위해 자비심을

키우자”는 정신으로 힘겨운 저항을 끌

어가고있다. 

이 같은 불교적 평화사상은 21세기

현대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.

불교평화교우회는 폭력과 인종차별주

의로 신음하고 있는 사회의 고통을 치

유하겠다는 서원으로 전세계적인 활

동을 벌이고 있고, 참여불교세대연대

역시 지뢰퇴치운동, 국제세미나 등을

통해 사회문제의 불교적 대안을 찾기

위해 노력 중이다. 국내 단체로는 정토

회 산하 JTS, 좋은벗들 등이 아프가니

스탄과 인도 등지에서 국제기아ㆍ질

병ㆍ문맹퇴치 민간운동을 전개하고

있으며,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민

족공동체추진본부 등은 대북지원을

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다. 평화

학의 창시학이자 불교사상가로 널리

알려진 요한 칼퉁(Johan Galtung) 교

수의‘적극적 평화’개념, 즉 단순히

‘전쟁이 없는 상태’가 아닌 개개인의

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평화

개념이 불자들의 활동으로 현실화되

고 있는 것이다. 

북한산 관통도로 저지운

동, 수경 스님의 삼보일배 대

장정, 지율 스님 등의 천성산

살리기 고행 등이 진행되면서 불교계에는‘환

경’이라는 화두가 불꽃처럼 되살아났다. 불살생

계율을 원칙삼아 근근히 이어오던 불교계 환경

보호 운동은 이들의 적극적 실천으로 말미암아

새로운전기를맞게됐다. 

환경보호

의 불교적 실

천을 이끄는

근본은 역시

‘연기법’이

다. 모든 것은

인연화합에의해형성된산물이요, 자립적인것은

결코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연기법의핵심이다.

현대 사회학에서‘사회’의 개념을 인간과 자연을

포괄하는것으로확대한것도이런맥락이다. 때문

에 불교의 환경론은‘불살생계’의 개인적인 차원

을넘어서서‘굴레에빠져있는모든것들을살려

주라’는‘방생계’의우주적인

차원으로까지전개되고있다. 

그런의미에서교리에기초

해벌이는생활환경운동은확실히주목할만하다.

불교의 식사문화인 발우공양은 음식물 쓰레기에

대한대안적해결방책으로각광받고있다. 음식을

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 또한 꾀할 수

있어, 상의상존ㆍ상호보완의 이치를 생활 속에서

구현할수있

는 생활운동

으로꼽힌다. 

또한 실상

사와 인드라

망생명공동

체등은도농ㆍ지역공동체운동, 대안공동체운동,

귀농운동등을중점적으로이끌고있으며, 불교환

경연대는북한산ㆍ수락산ㆍ불암산살리기와천성

산ㆍ금정산 살리기 등의 환경 현안에 적극적으로

나서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까지 이끌

어내고있다. 

유엔(UN) 헌장에서는 오

늘날‘인권’이라 부르는 것

을 자연권, 즉 인간 본성으로

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취급한다. 유신론적 전통

에서는 인간 존엄의 궁극적 근원은 인간의 신성

성이다. 즉 인간의 존엄은 인간이 신의 이미지로

창조됐다는데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얘기다. 그

렇다면불교의경우는어떠할까? 

석가모니부처님은탄생과함께‘하늘위와하

늘 아래 오직

나 홀로 존귀

하다, 온 세상

이 모두 괴로

움에 잠겨 있

으니 내 마땅

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’고 말했다. 이를 조금

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‘모든 사람은 스스로의

노력 여하에 따라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될 수

있는 존재’라는 말이 된다. 이는‘이 세상 모든

존재가운데가장고귀한것은자기자신’이라는

인간 존엄의 일대 선언이요, 모든 존재에 내재한

다는불성(佛性)에대한적극적인신뢰다. 

이 같은 가르침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개됐

다. 석가모니는 철저한 계급

사회의 틀을 깨고 승단 내 사

성(四姓) 계급의 평등을 추구

했으며, 당시 남성과 동물 중간정도로 인식되던

여성에게도동등한지위와자격을부여했다.

조준호(동국대 강사) 는“<앙굿따라니까야>

에서는 재가 아라한 21인 가운데 우바새와 우바

이가 각각 11명과 10명으로 나타날 정도”라며

“초기불교시대 여성재가불자의 위상은 상상을

넘어선다”

고말한다. 

21세기 현

대에서도 이

같은 가르침

은여전히유

효하며, 동시에불교인권운동의근본이되고있다.

불교인권위원회, 한국 JTS, 참여불교재가연대 등

의불교단체들은국제난민, 외국인노동자, 양심수

등의인권을위해사무량심(四無量心)의자세로다

양한 활동을 벌인다. 또한 차별과 억압의 기제가

되고 있는 호주제, 사형제도 등의 폐지운동 역시

자리이타(自利�他) 정신으로밀도있게진행해나

갈전망이다.    강신재기자 thatiswhy@buddhapia.com

“원한은 버릴때만 풀린다”가르침 실천돼야

파병반대∙기아∙질병∙문맹 퇴치 운동 활발

평 화

연기사상 바탕…자연과 인간공생 추구

대안공동체∙환경지키기 등 적극 추진

환 경

“가장 존귀한 것은 자신”인간존엄 선언

자리이타 정신으로 사형제 폐지 등 노력

인 권

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

주 지 정 림

신 도 일 동

대한불교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

영 평 사

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
TEL 031)676-3960, 676-2960

주 지 덕 성

신도일동

대한불교조동종 총무부장 주석사찰

봉제산 우암사

■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24-197
TEL 02)2698-6100 / FAX 02)2607-6155

주 지 월 암

신도일동

대한불교조동종 문화원장 주석사찰

오봉산 보문사

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1-57
TEL 031)222-2700 / FAX 031)222-2800

주 지 원 영
신도일동

홈페이지:  www.songchol.net

대한불교 조계종

검단산 정심사

■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9-7     
TEL  031)791-7732, 794-1222

주 지 지 덕

신 도 일 동

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1리 245-2
TEL 031)376-1255

대한불교조동종 포교원장 주석사찰

백화도량 연화사

주 지 대 은

신 도 일 동

■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4
TEL 02)938-1405

대한불교조동종 교육원장 주석사찰

수락산 도선사

주 지 지 명(덕찬)

신 도 일 동

■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-1
TEL 02)379-3935 / FAX 02)379-6938

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주석사찰

삼각산 청련사

주 지 진 일(승려시인)

신도일동

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8동 2040-3 
TEL 053)473-3131

대한불교조동종 중앙종회의장 주석사찰

비슬산혜광사∙(사)능인선원

주 지 일 광

신도일동

■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산 54
TEL 031)766-0837,766-0833

대한불교조동종 부원장 주석사찰

백마산 백운사

회 주 종 림

주 지 미 명

신 도 일 동

■ 서울시 동작구 흑석1동 60-29
TEL 02)813-7425, 815-2746

대한불교 조계종

달 마 사서 달 산
맑은 도량


